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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헤 마이네스 루비오 개인전 <영원한 빛의 정점> 전경 2018 바라캇 서울

스페인작가 호르헤 마이네스 루비오(Jorge Mañes Rubio)-
의 국내 첫 개인전 <영원한 빛의 정점>이 열렸다. 작가는 
인류가 달에 정착해 새로운 문명을 일군다는 가상의 내러티브를 
설정하고 그들의 삶을 상상한다. 신작 18점은 미래에서 온 
‘유물’로 고대무속신앙을 환기한다. 고대의 이미지로 미래의 삶을 
이야기하는 이 역설을 작가는 어떻게 풀어냈을까? /

Art 달 정착을 꿈꾸는 대부분이 달을 정복대상으로 여기는 것과 
달리 이 전시에는 공격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JR 처음 인류가 달에 도착했을 때 정복했다는 표식으로 깃발을 
꽂았다. 식민지 역사 속 인간의 탐욕과 폭력성이 달에도 그대로 
자행된 것이다. 나는 달에 신문명을 연다면 다른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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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해야한다고 생각했다. 거의 모든 인류 문명은 달과 관련된 
신화를 공유한다. 또 지구와 다른 환경 덕분에 달은 완전히 
새로운 문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성한 곳이다. 그래서 
사원을 지어 달의 신성성을 기리고 싶다. 사실 우리가 반드시 달에 
정착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 프로젝트는 모든 것을 소유할 필요는 
없음을 강조한다.

호르헤 마이네스 루비오 <무제#10-기억> 혼합재료 190×165cm 2018

Art 고도로 발달한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지속적으로 과거의 유산, 
특히 고대무속신앙을 환기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JR 출품작 대부분은 미래에서 온 오브젝트로, 과거의 유물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이지는 않다. 이미지를 보면 이것이 이미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창조될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우리는 확연히 구별하기를 멈출 때 자유를 얻는다. 내 
작품을 통해 관객이 인류의 근원을 재인식하는 동시에 자유롭게 
사색하며, 정신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미래를 보기를 바란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은 대개 윤리적 
딜레마를 수반하는데, 우리는 종종 이러한 고민을 등한시한다. 
그러나 과학자와 사업가의 손에만 맡기기엔 인류의 미래는 너무 
중요한 문제다. 본질적이고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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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작품 <무제 11, 12-중재인> 앞에 선 호르헤 마이네스 루비오

Art 2017년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에서도 영적세계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이번 전시에 미친 영향이 있다면?
JR 당시 운 좋게 한국 무속인 여럿의 굿판을 돌아다니며 의례 
절차와 의례용 도구에 관심을 갖게 됐다. 달에서 누군가 죽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의식을 치를 테다. 그 모습이 어떨지 상상할 
때 작년의 경험과 연구 내용에서 영감을 많이 얻었다. 출품작 중의 
토기와 가면은 의례용 도구로 영적 기능을 지닌다. 올해 말 테드 
강연자로 콜롬비아에 간다. 남미 무속인들을 만나 무속신앙을 더 
연구해서 작업에 깊이와 다양성을 더하고싶다. 우주 공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은 분명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우주 작가’로 이름 
붙이는 것은 원치 않는다.

* 호르헤 마이네스 루비오(Jorge Mañes Rubio, b.1984) 
영국 런던왕립예술학교에서 제품디자인을 전공. 디자인요소를 
조형어법으로 승화한 설치, 조각, 영상작업. 유럽우주국 
레지던시(2016)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2017)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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